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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23.(월) 10:30 배포 2023. 10. 23.(월) 10:30

한국과 베트남, 문화‧관광‧체육 교류 협력 강화한다
- 10. 23. 유인촌 장관, 베트남 쩐 뚜엉 아잉 당 경제위원장과 면담
- 케이-콘텐츠 산업, 관광, 체육 등 폭넓은 교류 발판 마련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0월 23일(월) 오전,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베트남 쩐 뚜엉 아잉 당 경제위원장(장관급)을 만나 

문화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면담은 쩐 뚜엉 아잉 당 경제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베트남은 케이팝 등 케이(K)-콘텐츠에 대한 인기와 소비 비중이 높아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동남아 지역에서 방한 관광수

요**가 가장 높은 국가다. 작년 12월 한국과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을, 8월

에는 베트남 응우옌 닥 빙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당 경제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의 폭넓은 교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케이-콘텐츠 소비 비중 상위국가: 인도네시아(35.5%) - 베트남(35.1%) 순, ▴케이-

콘텐츠 인기 상위국가: 아랍에미리트(54.9%)-말레이시아(50.3%)-베트남(49.1%) 순 

  ** ’23년도 관광수요(8월 기준): (한국→베트남) 227만 명, (베트남→한국) 26만 5천 명

(출처 2023해외한류실태조사, 한국관광데이터랩)

 케이-콘텐츠 산업, 관광, 스포츠 등에서 협력 분야 구체화, 다양화 논의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은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공동연수회

(워크숍)와 공동제작 등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베트남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 분야 

인력양성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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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내년 상반기 하노이에서 열리는 

‘케이(K)-관광 로드쇼’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스포츠 분야에서는 

한국인 지도자 파견과 양국 국가대표 선수 간 합동훈련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인촌 장관은 “향후 한국과 베트남이 콘텐츠산업,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쩐 뚜엉 아잉 경제위원장은 “베트남과 한국이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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